




2. 범례(凡例) 1. 서(序) 
1. 서(序)1) 
져~)Ø時 家有-古琴 欲學之而無其師 雖或有獨自操編之時 而全味於聲律繼t足之節 無異
於按圖而索聊 隔뼈t而把홉 及夫꿇冠 從事於功令之業 不違於鉉歌之훌훌 然續自顧훌훌 不能
舍置 蓋購於琴也
내가 젊었올 때 집에 오래된 거문고가 하나 있어 배우고자 하였으나 선생이 없었 
다. 비록 간혹 훌로 거문고를 잡고 타보려고 했지만， 성률(聲律)의 느리고 빠른 절도 
를 전혀 몰랐으니， 그림올 살펴 천리마를 찾고2)， 신발을 신고 가려운 발을 긁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스무살 가량 되어서는 과거 공부를 하느라고 거문고 타며 노래하는 
기예를 익힐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돌아보고 살펴보게 되고 쳐박아 놓올 수 
없었으니， 대개 거문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洛陽A洪基훔士達以琴嗚者也 而與총有舊 顧슛學琴 朱言日 學之者不及於孔聖之志、 而
敎之者續存乎師훌훌之法 時則可훗 勢則難훗 答日 不欲則B 흉志於斯 寧有打格之愚‘也 仍
1) r三竹琴짧』 서문은 성경린님이 『韓園音樂論없A (서울 : 同和出版公社， 1976) 336-337쪽에 번역 
해 놓으신 바 있다. 그런데 r韓國音樂論!&A에는 서문만 번역되어 있고， 凡例는 번역되어 있지 
않아서， 번역율 시도하게 되었다. 
2) 伯樂(말의 좋고 나뿜올 잘 감별한 사랑)이 그려준 말 그림올 보고 천리마를 사려 했으나， 




f훌훌해之動 朱於是 덤是年秋至켈年春 學之훌月 未홈須멋離之 載記所謂 不廢琴훌 훌論所 
謂 聞홉g忘味者 正此之謂也
한양에 사는 홍기후(자는 사규)는 거문고로 이름이 난 사람인데， 나하고는 친분이 
있어서 날 보고 거문고를 배우라고 권하였다. 나는 말하기를， “배우는 사람은 공성(孔 
聖)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데， 가르치는 사람은 오히려 사양(師훌)의 법을 간직하고 있 
으니3)， 때는 괜찮으나 사세가 어렵다고 말하니， 그가 답하기를， “하고자 하지 않으 
면 그 뿐이나， 진실로 거문고에 뜻올 두었다면 어쩨 꽉 막히어 배우지 못하는 근심이 
있으리오?"하며 열심히 권하였다. 이에 나는 이 해 가올부터 다음 해 봄까지 여러 달 
올 배웠는데， 잠시라도 거문고에서 손을 떼지를 않았으니D'대기』에4) ‘금슬올 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D'논어』에 ‘소(昭 : 순임금 옴악)를 듣고 그 음악에 도취한 나머지 
음식 맛올 몰랐다.’고5) 말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올 일컬은 것이리라. 
手勢범不觀遊 聲律휠11致圓消 世洛所謂 겼界歌曲也 步虛也 民樂也 會像也 與夫讀옳之 
緊音f足節 無不受之 雖未入室應乎升堂훗 越=年 士達후뚫 범是厭後 欲罷不能 聞有琴名
之人 則無論知與不知 朝[往見之 聽其新奇之調 玩其精微之法 則뺨心默識 雖不口授言傳
暗自誌之於心 然則彼先覺之諸A 皆是홈師 而所謂뚫不學 何常師者 賣其然乎 原夫冷倫
消購之精通子音者 尙無論훗 至於伯牙鼓琴 六馬째林 됐巴鼓훌훌 游魚出聽 是則精義入神
合同而和者훗 
손놀림이 무디지 않아 소리가 원활하게 되자， 세속에서 말하는 우조와 계면조의 가 
곡 · 보허자 · 여민락 • 영산회상 그리고 노래 콕조의 가락이 많고 빠른 것까지도 배우 
지 않음이 없었으니， 비록 방에는 들어가지 못하였으나， 거의 마루에 올라간 정도는 
되었다.6) 2년이 지나 사규가 죽었다. 이후로 거문고 타는 것올 그만 두고자 해도 할 
3) r孔子홍語』 제35. 辦樂解에 공자께서 師훌에게 琴율 배워 터득하는 파쟁이 실려 있다. 공자는 
금을 타는데 그 곡조에 농숙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곡조가 지니고 있는 뜻올 탑구하고 
다시 그 곡조롤 지은 사랍까지도 이해하였다고 한다 
4) 대기(載記. r대대기 J(大數記)는 대덕(數德)이 지은 책으로 공자가 제자들과 문답한 것을 
모아 놓옴. 후에 대덕의 조카인 대성(載聖)이 r대대기』흘 출였는데 이률 『소대기~(小훨記) 
라고 한다 
5) r論語』 권7. 述而면 13번째 대문에 나용 귀절이다공자께서 제나라에 계실 적에 소(짧)를 
들으시고 〈배우는> 3개월 동안 고기맛을 모르시며， 말씀하시길， “음악을 지은 것이 이러한 
경지에 이를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하였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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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다. 거문고 잘 타는 사랍이 었다는 것을 툴으면 알고 모르고률 따지지 않고， 
번번이 찾아가 신기한 곡조률 듣고 정묘한 법올 완미(玩味)하니， 마음으로 깨닫게 되 
어 비록 말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마음에 저철로 새겨졌다. 따라서 거문고를 먼저 깨 
달은 모든 사랍이 나의 스숭이 되니， 이론바 ‘어찌 배우지 않았으며， 어찌 일정한 스 
숭이 계시겠는가?’7)라는 말이 진실로 그럴만하다. 원래 영윤8) • 사연9) • 사광10)처럽 
음에 정퉁한 사랍은 말할 것도 없고 백아11)가 금(琴)을 타매 여섯 마리의 말이 벅이 
훌 먹다 머리률 쳐돌어 올리고， 호llJ-12)가 슬(뚫)을 타매 혜엄치던 물고기가 물에서 
뛰어 올라 음악 소리를 듣기까지 하였으니， 이들온 의리률 정미롭게 하여 신(神)의 
경지에 들어가 합동(合同)하게 하여 화(和)하게 한 자들이다. 
若金之彈琴 只是租述而E 不可癡議於流通血服滾練!!ß擔 則뿔日能之:zi;乎歲 雖然 租遊
之中 音節非- 而精神有限 則忘훌P易훗 故忘其固階 훌훌輯其常所記聞者 發凡起例 而筆之
於書以備參考뚫 聖上郞祚元年辛표{中쭉 完山A李升戀序
내가 거문고를 타는 것은 단지 엉성하게 시늄만 낼 뿐이어서 혈맥올 뛰게 하고 더 
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으니 어쩌 능하다고 할 수 있으리오? 비록 그 
러나 시늄만 내는 것이라도 음절은 하나가 아니고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 쉽게 잊어버 
리므로， 나의 고루함을 잊고 평소 기록하고 들은 것을 모았는데， 먼저 범례률 책 앞에 
6) r짧語」 권11 先進편 14번째 대분에 나용 꺼껄이다공자께서 말씀하시길， “由가 훌율 어찌 
내 문 안에서 연주하는가?"하니， 문인이 子路률 공정치 아니한데，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由
는 마루에 는 융랐고 아직 방에 툴어 오지 못한 것 이 다라고 하였다.J 
이는 자로가 기질이 용맹스럽고 중화(中和)가 부족하여， 슬을 타는데 북쪽 변방의 살벌한 
소리가 있어， 이률 공자께서 지적하시자， 문인들이 자로훌 공경하지 않았다. 이에 공자께서 
자로의 학문이 비록 精微하고 심오한 경지에는 미치지 봇하나， 正大高明한 지청에 나갔옴 
을 암시하신 것이다. 
7) r論語」 권 19. 子張편의 22번째 대문에서 나온 귀절이다衝公孫朝가 子責에게 묻기롤， ‘·중 
니(공자)는 무엇을 배웠는가?"하니， 자공이 말하길， “문왕과 무왕의 道가 아직 땅에 떨어지 
지 않아 사랍들에게 남아 있다. 그리하여 어진 자는 그 큰 것을 기록하고， 어질지 못한 자 
는 작은 것율 기록해서， 문왕과 무왕의 도훌 갖고 있지 않옴이 없으니， 선생님(공자)께서 
어쩨 배우지 아니 하셨으며， 또한 어찌 일정한 스숭이 계시겠는가?" 하였다.J 
8) 영윤(冷倫) : 黃帝때 곤륜의 북쪽에서 해곡(薦各)의 대로 12율판을 만들음.<r樂學勳範」 권1. 
6ab>. 
9) 사연(師消) : 商나라 악관으로 무왕이 주(約)률 철 때， 복수(흉水)에 빠져 죽었다. 
10) 사광(師購) : 춘추시대 쯤의 악사. 소리률 잘 분별하여 吉뻐올 점쳤다고 함. 
11) 백아(伯牙) : 춘추시대의 저명한 금(琴) 연주가， 
12) 호파(짧巴) : 춘추시 대 초나라 사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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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어 참고하게 하였다. 성상께서 친히 정사률 보시게 된 원년인 신축년13) 한 겨울에 
완산14) 이숭무가 서문올 짓다. 
2. 범 려1(凡例) 
執훌￡ 
以左手按鉉 右手執.웰(載細竹三四τf許 失其末而彈鉉) 以母指食指執之 앓之端出於食 
指長指之間 而其餘三指微屆之 則執웰之手如딩字形耳 
술대 잡는 법 
왼손으로 줄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술대를 잡는다 가느다란 대나무롤 3.4촌쯤 되게 
자르고 그 끝율 뽀족하게 하여 줄율 탄다 술대률 모지와 식지로 잡고， 술대 끝을 식지와 
장지 사이로 나오게 하고， 나머지 셰 손가락을 살찍 구부리면 술대를 잡은 손이 自자 
형상이 된다. 
13) 이‘ 책의 편찬 연대 추정은 구구하다. 성경린님은 서품의 ‘聖上郞祚元年辛표’에 기하여 경종 
원년 즉 1721년으로 보았고<r짧園音樂輪政~ (서울 : 同和出版公社. 1976) 334쪽>. 장사훈님 
온 악보률 해독하신 결과 고총무렵으로 보았고<f韓園홉훌훨흩料훌훌훌훌」 제2권 (서울 : 국립 
국악원. 1981) 4쪽>， 이혜구님용 신축년융 1841년으로 추정하였다.<r園樂院輪文集』 창간호 
(서울 : 국립국악원， 1989) 25쪽〉 
최종언은 유예지(游훌志、)에서는 모지로 거문고 패 짚고 타는 것을 ‘딩’이라 하였는데삼 
죽금보J(三竹琴續)에서는 현행처럼 ‘정’이라 하였고유예지』에서는 군악융 거문고 제4패법 
으로 타는데 『삼죽금보』와 r현금오융뽕흔」에셔는 현행과 같이 5패법으로 타는 점올 들어 
r삼죽금보」 연대톨 r유예지~(l779-1813)와 r현금오융통론J(886) 사이로 추정하고삼죽 
금보J는 서문을 쓴 이숭무가 칙접 만든 것이 그대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삼죽션생 
이 악보롤 찬(擺)할 때 이씨의 서문을 베껴서 만든 것이라 하였다.<r音大學짧」 제4집 (서 
울 : 서울대 음대 학생회， 1968) 49-54쪽>. 
역자의 생각은 다읍과 같다. 삼죽금보 편찬 연대률 r유예지」와 『현금오옴홍론」 사이로 
보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러나 「삼죽금보』의 범례는 서문올 통해 이숭무가 지었음 
율 확인할 수 있는데， 범 혜에 쓰인 내용이 악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 것을 보아 악보 편찬 
자도 이숭무라고 생각한다. ‘聖上元年辛표’으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경총 원년인 1721년을 
가리키는 것이 겠으나， 序文에 는 ‘聖上郞祚元年辛표’이라 되 어 었다. 따라서 악보에 실린 악 
곡과 현종이 친정(親政)한 연대률 고려하여 ‘성상께서 친히 정사롤 보시게 된 원년인 신축 
년’이라고 번역하였다. 현종이 8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자， 대왕대비(순조비)가 수렴 
청정올 7년간 하다가 현총 6년(1840) 12월 25일에 거두었으므로 <r憲宗寶錄』 권7.18a-19a: 
헌종 6년 12월 辛E>， ‘聖上郞祚元年辛표’을 현총 7년(1841)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였다. 혹 
무리한 번역일 수도 있으니， 선배동학의 질정올 기다린다. 
14) 완산은 전주의 옛 이름. 전주 이씨라는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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協律
子鉉及兩淸鉉之聲없是淸笑 而其中有全淸微濟之分 大鉉及文武鉉之聲없是潤훗 而其中
有全‘獨微潤之別 然其自然之律聲 無論淸漫 而皆有相符 故協律之法 先以下淸鉉之政操
或t或下 使其聲不홈不低 而得其中適之音然後 次以t淸鉉協之 若t淸鉉之훌훌 高於下淸
之聲 則緣其上淸之鉉 若t淸之鉉聲 低於下淸之聲 則緊其t淸之鉉 使其聲協之於下淸之
律 則兩鉉雖固有全淸微淸之分 而其相應之題 自然쫓슴 而無相左之聲(他放此) 많協上 
淸之律然後 次以左手長指 按子鉉第=樓 使其聲協之於t淸 많協子鉉然後 次以훌指 按
大鉉第六操 而使其聲協於t淸 X以文鉉l많標 亦或t或下 使其聲協於大鉉第二操之擊
X以武鉉協於下演之律 如是則淸獨之聲 雖各有異 而健雄之律自相和應
율 맞추는 법 
유현 • 패상청 · 패하청 소리는 모두 청(淸)하나 그중에 전청(全淸)과 미청(微淸)의 
구분이 있고， 대현 · 문현 • 무현의 소리는 모두 탁(潤)하나 그중에 전탁(全潤)과 미탁 
(微‘홉)의 구별이 있다. 그러나 자연척인 율성(律聲)은 청탁에 상관없이 모두 서로 부 
합된다. 그러므로 윷 맞추는 법은 먼저 패하청의 기패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 
여 그 소리를 높지도 낮지도 않게 하여 알맞온 옴을 얻은 뒤에 패상청 현을 맞춘다. 
만약 패상청 소리가 패하청 소리보다 높으면 패상청 현올 느슨하게 하고， 만약 패상 
청 소리가 패하청 소리보다 낮으면 패상청 현을 조인다. 그 소리를 쾌하청 소리에 맞 
추면 두 현이 비록 전청과 미청의 차이가 있지만 서로 웅하는 올림이 자연히 꼭 들어 
맞아서 서로 소리가 어긋냐지 않는다 다른 줄도 이와 같다 패상청 율올 맞춘 다음 
에는 왼손 장지로 유현 제2꽤률 누르고， 그 소리를 패상청에 맞춘다. 이미 유현올 맞 
춘 다옴에는 장지로 대현 제6패를 누르고 그 소리를 패상청에 맞춘다. 또 문현 기패 
를 또한 혹 올리기도 하고 혹 내리기도 하여 그 소리롤 대현 재2패 소리에 맞추고 무 
현을 패하청 율에 맞춘다. 이같이 하면 청학의 소리가 비록 각각 다르지만 자웅의 율 
이 서로 잘 어올린다. 
按鉉
名指與長指 推此兩指寫按鉉之主 故先以兩指按之然後 始以食指母指適相按之耳 無論
某標 以左手名指按子鉉 以長指按大鉉(兩指효按同標耳) 而名指按子鉉 而小推之 使近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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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鉉 則長指之按大鉉 始得便易훗 然凡按鉉 使指之失端微退操後按之 若使指端貼在操之
頂上 則非但按結之無力 亦難於弄鉉 故微退操後按之(母指食指亦然)
줄 누로는 법 
명지와 장지의 양지(兩指)가 줄올 누르는 춧대가 되므로 먼저 이 양지로 누른 뒤에 
비로소 식지와 모지률 번갈아 누른다. 어느 패든지 왼손 명지로 유현융 누르고， 장지 
로 대현을 누른다 양지(兩指)는 모두 장은 패률 누를다 명지로 유현을 누률 때 조금 
밀어서 대현에 가까이 하면 장지로 대현율 누르는 것이 편해진다. 무릇 줄올 누롤 때， 
손가락 끝을 패 뒤로 살짝 물리어 눌러야 한다. 만약 손가락 끝을 패의 정상에 붙이 
면， 줄 누르는 것이 힘이 없올 뿔 아니라 농현하기도 어려우므로 패 뒤로 살짝 물리 
어 누른다 모지와 식지도 마찬가지다 
手法
兩指按鉉 而進退不E者 謂之搖鉉也 或前推 或後退 或衝鉉 或微衝而又推之 或睡推而
又退之 或鷹隱然活動者 皆所謂弄鉉 而搖鉉弄鉉通謂之手法也 然手法皆由於兩指 而食指
母指 則按之而E 無手法之可議 故雖母指按鉉 而兩指많有弄鉉之手法 則母指之所按 亦
隨而應훗 若以母指弄鉉 則향左而遺律훗 食指亦然
수법 
양지(명지와 장지)로 줄을 누르고 진퇴률 그치지 않는 것을 요현(搖鉉)이라 한다. 혹 
앞으로 밀고， 혹 뒤로 물리고， 혹 줄을 속히 굴리고， 혹 살짝 굴렸다가 밀고， 혹 가볍 
게 밀었다가 물리고， 혹 은은하게 움직이는 것올 모두 농현(弄鉉)이라고 한다. 요현과 
농현을 통톨어 수법이라고 하는데， 수법은 모두 양지(명지와 장지)로 말미암는다. 식지 
와 모지는 누르기만 할 뿔이고 수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므로 비록 모지로 줄을 
눌렀더라도， 명지와 장지에 이미 농현의 수법이 있으면 모지로 누른 것도 그것율 따 
라서 웅한다. 만약 모지로 농현올 하면 소리가 어그러져 율이 맞지 않는다. 식지도 또 
한 마찬가지다. 
名目





 여섯 줄의 소리가 각각 같지 않으므로 그 소리에 가까운 글자률 취하여 이롬으로 
삼았다. 우리 말로 쓰면 다음과 같다. 
끼5 령 無論某指之按某操 先打文結 而홉到子鉉 使文鉉聲先出 而子鉉聲繼出 則其聲추 
分 故名日깐링 然文鉉之聲E出 而子鉉之훌方버之際 以小指傳於文鉉 使止其훌훌 
則子鉉之聲分明 而無훌聲混之홉 此所謂禁指也
스랭 엄文鉉井훌j子大兩鉉之名 亦用禁指也
슨행 : 어떤 손가락으로 어떤 패를 눌렀든지 간에， 먼저 문현을 치고 유현에까지 
그어， 문현 소리롤 먼저 나오게 하고 유현 소리활 이어 나오게 하면 그 소 
리가 잠깐 나뷔므로 ξ렁이라고 부른다. 문현 소리가 이미 나오고 유현 소 
리가 바야흐로 나오려고 할 때， 새끼 손가락율 문현에 대어 그 소리를 막으 
면 유현 소리가 분명하여 두 소리가 섞이는 빼단이 없게 되는데 이를 금지 
(禁指 : 손가락으로 막융)라고 말한다. 
스랭 : 문현에서 유현 대현에까지 뭇는 것올 스행이라고 한다. 또한 문현올 막는 







「덩 大정 母指많於子鉉名日정 則於大鉉似不可X謂之정훗 長指많於大鉉名日덩 則於
母指之按大鉉 亦不可復謂之덩훗 然則母指之按大鉉 無可名之名훗 雖然不
得不書之 故或홈以징 或書以덩 而홉以징處 則其佛以標以大字 以示別於
子鉉之정 書以덩處 則其佛標以「字 以示別於長指之멍 
흥 : 문현을 치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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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 명지로 유현올 누르는 소리 - 어느 패를 누르든지 간에 명지로 유현을 누르논 소리 
이다 
동 : 식지로 유현올 누르는 소리 - 어느 패든 상관 없다 
정 : 모지로 유현올 누르는 소리 - 어느 패든 상관 없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덩 : 장지로 대현올 누르는 소리 - 장지는 대현만 누률 뿐이다. 이는 명지로 유현만 누르 
는 것과 같다 
퉁 : 식지로 대현올 누르는 소리 
「덩， 大징 : 모지로 유현 누르는 것올 이미 ‘정’이라고 이릅하였으므로， 모지로 대 
현 누르는 것올 ‘징’이라고 불러서는 안된다. 장지로 대현 누르는 것올 
이미 ‘덩’이라고 이름하였으므로， 모지로 대현 누르는 것올 또 ‘덩’이라 
고 부룰 수도 없다. 따라서 모지로 대현 누르는 것올 이릅부칠 만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글자로 표시하지 않올 수 없으므로， 혹 ‘정’이라 
고도 쓰고， 혹 ‘덩’이라고도 쓴다. ‘정’이라고 쓴 곳은 그 옆에 ‘大’자를 
써서 유현에서 ‘정’이라고 하는 것과 구별하고， ‘덩’이라고 쓴 곳은 그 
옆에 ‘「’표시률 하여 장지로 치는 소리인 ‘덩’과 구별한다. 
다로 다롱 自出聲(不用앓而담出) 如名指按第四標(擊第四陳以例其餘) 而彈之 及其당 
聲未總之前 以食指按第五標則(如名指次標 而按四標 則食指必按名指所按
之不得越他標 故謂第죠操) 名指之당聲 變出於食指之五操 是日다로 X日
다롱 
다링 名指당聲 未總之前 以母指按第六標或七操則(母指非如食指之只按一陳 而或六七
八本無定) 당聲燮出於母指之所按 是謂다랭 
도랑 食指之동聲많出 而旅學食指 則始出之동聲轉出名指之所按 是日도량 
도랭 동훌未總 而以母指按某操(或六八 或七) 則훌훌亦變出 是日도링 
다로， 다롱 : 자출성이다 술대롤 쓰지 않고 스스로 나논 소리이다 만일 명지로 제4 
패를 누르고 - 제4패롤 들어서 그 나머지 예로 삼는다 술대로 쳐서 ‘당’ 
소리가 끊기기 전에 식지로 제5패를 누르면 - 명지의 다음 패이다. 명지 
로 제4패롤 누르면 식지는 반드시 명지로 누른 곳의 다음 패를 눌러야 하고1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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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로 건너 뛰지 못하므로 제5패가 되는 것이다 명지의 ‘당’소리기· 식지의 
5패에서 변해서 나오는데， 이를 ‘다로’라고도 하고， ‘다롱’이라고도 한다. 
다링 : 명지의 ‘당’소리가 끊어지기 전에 모지로 제6패 혹은 제7패를 누르면 모지 
는 식지가 꼭 명지 다옴의 한 패만 누롤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재6패 혹용 제7패， 제8패 
를 누를 수 있다 ‘당’소리가 모지로 누른 곳에서 변하여 나오는데， 이를 ‘다 
령’이라고 한다. 
도량 : 식지의 ‘동’소리를 이미 내고 빨리 식지를 들면， 처음에 낸 ‘동’소리가 명지로 
누른 곳에서 바해어 나오는데， 이를 ‘도랑’이라고 한다. 
도링 : ‘동’소리가 끊어지기 전에 모지로 어떤 패 - 혹은 제6， 7， 8패 - 를 누르면 소 
리가 변해서 나오는데， 이를 ‘도링’이라고 한다. 
지랑 母指按某操彈之 而狗鉉(母指로 률각친단말이다.) 則징聲轉出於名指之所按 故
日지랑 
지로 정聲之出 而훌훌母指按食指則(一擊一按形如春함) 如是自出
지잉 如母指按第六操 而聲出後 湖鉉而上至第七操 則聲始於六操 而終歸於七操 故名
지잉 如第七操 流下第六操 亦同此名
지량 : 모지로 어떤 패를 누르고 술대로 친 다읍에 줄올 잡아 툴으면 모지로 률각 
친단말이다 ‘징’소리가 명지로 누른 곳에서 바뀌어 소리 나는데， 이를 ‘지 
랑’이라고 한다. 
지로 : ‘정’소리를 내고 모지를 들고 식지로 누르면 - 한번 들고 한번 누르는 형상이 절 
굿공이롤 쩔는 것 갈다 ‘자출성(덤出聲)’과 같다. 
지잉 : 모지로 제6패률 눌러 소리를 낸 후， 줄을 거슬러 올라가 제7패에 이르면 소 
리가 제6패에서 시작하여 제7패에서 끝나므로 ‘지잉’이라고 부른다. 제7패를 
누른 뒤에 줄을 내려와 제6패에 이르는 경우도 똑같이 ‘지엉’이라고 한다. 
至於大鉉 自出之聲手法 亦類於子鉉之手法 故只書大鉉딩버聲之名 而不復言手法
더루如子鉉之다로 더링與子鉉다링相類 두렁如도랑之類 두링如도링 지렁如지랑 
지루如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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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의 경우 자출성 수법이 또한 유현의 수법과 같으므로 다만 대현 자출성 이름만 
쓰고， 수법온 다시 말하지 않는다. 
더루 : 유현의 ‘다로’와 같다. 
더링 : 유현의 ‘다링’과 같은 종류이다. 
두령 : ‘도랑’의 종류다. 
두링 : ‘도링’과 같다. 
지령 : ‘지랑’과 같다. 
지루 : ‘지로’와 같다. 
다루 如兩指按第四陳 而微彈子鉉 ~D以母指按大鉉第六標 而X微彈 則大鉉之聲 雖非
自出 而近於自出之聲 若力打兩鉉 則其聲짧당덩 故欲寫다루者 貴乎微彈
도루 mJ다루 而但食指按鉉
덩지덩 長指按鉉 而微彈之 명n彈t淸鉉 x.~술彈大鉉 而連續不總 則其聲合薦-聲(上淸
鉉聲出後 以食指禁止其聲 如文鉉之禁指) 雖母指之所按亦同
지덩 郞덩지텅之除去P上一덩者也 
다루 : 명지와 장지로 제4패를 누르고， 유현올 술대로 살확 치고 곧 모지로 대현 
제6패를 누르고 또 살짝 치면 대현 소리가 비록 자출성은 아니지만 자출성 
에 가깝게 들린다. 만약 유현과 대현을 힘껏 치면 그 소리가 ‘당덩’이 되므 
로， ‘다루’를 하고자 하는 사랍은 살짝 치는 것올 귀하게 여긴다. 
도루 : ‘다루’와 같은데 다만 식지로 줄을 누른다. 
덩지덩 : 장지로 대현을 누르고 살쩍 치고， 곧 패상청 현올 치고 또 곧 대현올 쳐 
서 계속 소리를 끊어지지 않게 하면 그 소리가 합해서 한 소리가 된다 
패상청 소리가 나온 후에 식지로 그 소리톨 막는 것은 분현에서 손가락으로 막는 법을 
쓰는 것과 같다 비록 모지로 누르더라도 또한 마찬가지다. 
지덩 : 곧 ‘덩지덩’에서 처음의 ‘덩’올 뺀 것이다. 
뜰 凡彈鉉덤內向外打之 而推똘則自外向內暴鉉tlL 
청 h下淸鉉及武鉉之聲 拉謂之청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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滿淸 自文技之下淸鉉 -時拉훌g也 
뜰 : 무릇 현(鉉)을 탈 때는 안으로부터 밖올 향하여 내려 치지만 ‘똘’만은 밖으로 
부터 안올 향하여 현을 든다. 
청 : 패상청 · 패하청 • 무현 소리를 모두 ‘청’이라고 부른다. 
만청 : 문현에서 패하청 줄까지 일시에 같이 긋는 것이다. 
#￥*흉 
兩指所按之操 則於당동等名 目 上面 大書其樓之次第 如=四五t之類是也 母指所按之
標 則於名目左佛 細書其陳之次第 如六七八九十之類是也 然정或無標者 훌上標故也 당 
之無標者 당是名指之 目 而名指많有所按之樓 二四죠七之類 則不必更標於당훗(他放此) 
동之無標者 훌릎食指只按名指所按之次標 而不得越按他陳 故只隨其名指之所按 而不標於
동훗(如名指按第四傑 則食指必按第五操 不能按第六標 手勢固然훗) 
至於뜰 則無論子鉉大鉉 因其所按之標 而族寫向內훌훌鉉 故亦훌t標 而不必更標롯 然
或先有뜰處 則特標其陳耳
至於다루 則隨其兩指之所按 而겼調界面調 各有大鉉-定之標 如兩指按第四標 則겼調 
다루之루 必按第六패之大鉉 界面다루之루 必按大鉉第七標 蓋경끼調則比兩指所按越一標 
按之 界面調則比兩指所按越=樓按之 雖兩指適按他樓 其다루則亦依此例 故不標於다루훗 
슨령在於名指所按 則標以。 在於食指所按 則標以人 在於母指所按 則隨其操而標之
(如六七九十之類) 至於大鉉之스행 則亦同此例
上淸則標以t字 下演則標以下字 武鉉則標以武字 而其後則不復標훗 
不以앓彈文鉉 而只以左手 或有微彈文鉉之時 則特標以文字 其或標O 蓋充其留之限而E
패표 
양지(兩指 : 명지와 장지)로 누르는 패는 ‘당’， ‘동’ 둥의 구음 위에 크게 패의 차례를 
쓰나， 2.4.5.7의 종류가 이것이다. 모지로 누르는 패는 구음 왼쪽 옆에 작게 패의 
차례를 쓰니， 6. 7 . 8 . 9 . 10의 종류가 이것이다. 그런데 ‘정’에 혹 아무런 표시가 없 
는 것은 앞에서 표시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당’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은 ‘당’이 
명지로 누르는 것을 가리키는 이름인데 명지로 누르는 패의 차례가 2.4.5.7 둥으 
로 이미 표시되어 있으므로 다시 ‘당’에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것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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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마찬가지다 ‘동’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은 대개 식지는 명지로 누른 패의 다음 
패률 누를 뿐이고 건너 뛰어 다른 패롤 누률 수 없으므로， 명지로 누른 패 다음이니 
‘동’에 표시하지 않는다 만일 명지로 제4패률 눌렀으면 식지는 반드시 제5패롤 누르고 제6패 
롤 누르지 못하는 것은 손가락 형세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뜰’에 이르러서는 유현 대현 모두 이미 누른 패에서 술대를 안으로 돌려 현을 들므 
로， 앞서 표시한 것과 같은 패이니 다시 표시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먼저 ‘뜰’이 나 
오는 경우는 특별히 패 표시를 한다. 
‘다루’는 양지(兩指)로 누른 패에 따라 우조 · 계면조에 각각 대현에 일정하게 누르 
는 패가 있다. 만일 양지로 제4패를 눌렀으면 우조에서 ‘다루’의 루는 반드시 대현 제 
6패를 누르고， 계면조에서 ‘다루’의 루는 반드시 대현 제7패를 누른다. 대개 우조는 양 
지로 누른 곳에서 한 패를 건너 뛰어 누르고， 계면조는 양지로 누른 곳에서 두 패를 
건너 뛰어 누른다. 비록 양지로 다른 패률 바꿔 눌러도 그 ‘다루’는 이 예률 따르므로 
‘다루’에 패 표시를 하지 않는다. 
‘ξ 령’이 명지로 누른 곳에 있으면 ‘。’로 표시하고 식지로 누른 곳에 있으면 ‘λ’으 
로 표시하고， 모지로 누룬 곳에 있으면 패에 따라 6.7.9.10 둥을 표시한다. 대현의 
‘스행’은 또한 이 예와 같다. 
패상청은 ‘t’으로 표시하고， 쾌하청은 ‘下’로 표시하고， 무현은 ‘武’로 표시하고， 이 
후는 다시 표시하지 않는다. 
술대를 써서 문현올 타지 않고 다만 왼손으로만 타거나， 혹은 문현을 살쩍 술대로 
탈 때는 ‘文’으로 표시하는데， 혹 O 표시률 하는 것은 대개 음이 지속하는 한계롤 채 
워주는 것이다. 
手法椰
手法皆標於名 目之右佛 而搖鉉則標 , 推鉉則標以 4 退鉉則標以 T 衝鉉則標以 1 
退而推則標以 < 推而退則標以 > 若難以標形之 則直홈之耳 
수법표 
수법은 모두 구음의 오른 쪽 곁에 표시한다. 요현은 X 로 표시하고， 줄올 미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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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 표시하고， 줄을 뒤로 물리는 것은 Y로 표시하고， 줄올 갑자기 굴리는 것은 1 로 
표시하고， 줄올 뒤로 물렸다가 미는 것은 <로 표시하고， 줄올 밀었다가 뒤로 물리논 
것은 >로 표시한다. 만약 표시하기가 어려운 것은 직접 쓴다. 
長短
八音之節調皆有長短 而長短難以形容 莫如以뿔옮形容之(ffi是陽器 而洛以校鼓 亦謂之
ffi 故借옮字以名柱鼓) 蓋톨홉옮有運速緣t足之節 一뿔而留而톨홉者謂之長 微擊而X連톨용者謂 
之短 因是長短 而有大小펴之名훗 大펴홉P所謂一聲而留之者也 小펴郞所謂微뿔而X連者 
也 大펴則留之 故標以。 而越間書之 小펴則連之 故標以。 而連間書之 蓋做投옳篇圓똘 
方품之類也 
且大펴之或白簡 或黑簡 或半白半黑者 因옮之罵器 左邊聲‘獨 右邊聲淸 而以左手擊옮 
之左邊者 標以黑團 以右手執竹廳 而톨용옮之右邊者 標以白團 左右手一時齊擊者 標以半
白半黑 是取뿔짧而然也 然若不훌홉옮 而只以-手뿔節而B 則不必標以黑白 故皆以白團書
於下 夫당동等名 目 짧依大小/뭘 井間而書之 使彈琴之運速之限 亦依此大小펴之留與連 
則寧有長短之差讓乎
장단 
팔음의 절주는 모두 장단이 있다. 장단은 형용하기 어려운데， 부(옮) 치는 것으로 
형용하는 것이 가장 낫다 부는 흙으로 만든 악기인데 셰속에서 장고훌 또한 ‘부’라고도 부르 
므로 부라는 글자률 빌리어 장고률 이륨하였다 부률 치는 데에는 느리고 빠른 절주가 있 
으니 한 번 치고나서 좀 있다가 치는 것을 장(長)이라 하고， 살찍 치면서 바로 이어 
치는 것올 단(短)이라 한다. 이 장단으로 인하여 대소점이라는 이롭이 있게 된다. 
대점은 이른바 한번 쳐서 머무르는 것이고， 소점은 이른바 살쩍 쳐서 다음으로 이 
어지는 것이다. 대점은 머물므로 。로 표하고 정간을 뛰어 넘어 쓴다. 소점은 바로 
이어지므로 。로 표시하고， 정간올 이어서 쓴다. 대개 투호편의 동그라미와 네모의 종 
류를15) 본뜬 것이다. 
15) <r禮記集說大全』 권28. 投쫓 제40. 37b-38a>에 r。口。。口디O디。。口 半 。디。디。。 
。口口O口0 ..... 반 이하롤 취하는 것은 投옳禮이고 전부 쓰는 것은 射禮이다.J 라는 굴이 
있는데， 주에 동그라미는 비(훌)롤 치는 것이고 네모는 고(鼓)를 치는 것이라 하였다. 역자 
가 참조한 것은 r禮記J (서울 : 영인본， 景文社， 1979) 679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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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점을 혹은 흰색 동그라미， 혹은 검온색 동그라미， 혹은 반온 회고 반은 검은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것은 부의 악기됨됨이에서 연유한 것이다. 즉 왼쪽 면 소리는 
탁하고 오른쪽 면 소리는 청하므로， 왼손으로 부의 왼쪽 변을 치는 것은 검은 통그라 
미로， 오른손으로 대나무 채편올 잡고 부의 오른쪽 면 치는 것은 흰 동그라미로， 왼손 ‘ 
과 오른손으로 동시에 치는 것은 반은 회고 반은 검은 동그라미로 표시한다. 이는 부 
률 치는 것을 취해서 이런 것이다. 그러나 만약 부롤 치지 않고 다만 한 손으로 박자 
만 짚는 경우는 검은색과 흰색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모두 흰색 동그라미 
롤 아래에 쓴다. 대저 ‘당’， ‘동’ 동의 구옴온 모두 대소점에 의거해서 정간에 쓴다. 거 
문고를 탈 때 느리고 빠른 한계를 또한 이 대소점의 머무르고 이어지는 것을 따르면 
어찌 장단이 어그러지겠는가? 
初훌 
凡彈琴 彈겼調者 先彈쩌調之鉉 彈界面調者 先彈界面調鉉 故以=調鉉휴之於首 然初
學之A手遊 而不能連音 直欲쩔學調鉉 則其훌훌律長短 有似畵虎類狗之病 莫如就훌短之選 
繼 聲音之非難者學之 겼調初=數大葉是也 없習훌t者 手稍熟然後 X習本還入 習而X習
則手法便易 而界面之音自有以生훗 
첫 공부 
무릇 거문고를 탈 때， 우조률 타는 사랍은 먼저 우조로 줄을 고르고， 계면조률 타는 
사람은 먼저 계면조로 줄올 고른다. 그러므로 맨처옴에 두 개의 다스륨을 실었다. 그 
러나 처음 공부하는 사랍은 손놀림이 서툴러 음올 연결시키지 못하므로， 곧바로 다스 
름올 배우려고 하면， 그 성률(聲律)과 장단이 호랑이률 그리려다 개 비슷한 걸 그리 
게 되는 것과 유사한 병통이 있게 된다. 따라서 장단이 느리고 완만하며 성음이 어렵 
지 않은 것올 배우느니만 못하니， 우조의 초삭대엽과 이삭대엽이 이것이다. 여러번 익 
혀서 손이 좀 능숙해진 뒤에 본환입올 익힌다. 익히고 또 익혀서 수법이 무르익으면 
계면조 곡조는 저절로 할 수 있게 된다. 
規훌 




거문고 악보는 음악올 처음 접할 때 쓰는 대강의 소략한 법일 뿐이다. 수법의 숙달 
과 성음의 정묘함에 이르서는 스스로 이끌어 신장시키어 비슷한 것올 미루어 깨닫는 
데 달려 있고， 붓으로 표현하거나 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文鉉 -百죠十甲 長則三間半 七며半 
遊鉉 一百十甲 五回半
大鉉 三百甲 十五回
t淸 一百二十甲 BJ:同 六回
下淸 八十甲 長則三間 四回
武鉉 -百八十甲 長則二間 九며 
康百絲十甲=兩重 (遊鉉三?出)
多績三間半相置 -往一來謂之-回 編縮半間廳限
문현 : 150겹. 길이 3간 반.7회 반 
유현 : 110겹. 길이 3간 반.5회 반 
대현 : 300겹. 길이 3칸 반. 15회 
패상청 : 120겹. 길이 3간 반.6회 
패하청 :80겹. 길이 3간.4회 
무 현 : 180겹. 길이 2간.9회 
당백사 10겹 이 2냥중이 된다 유현? -
다회는16) 3간 반올 서로 놓는다. 한 번 갔다 한 번 돌아오는 것을 1회라고 한다. 
줄[編]올 줄이는 것은 반간이 한계가 된다. 
16) 다회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는 모르겠다 r악학궈l 범』에 이와 비슷한 용어로 팡다회대(廣 
多**帶)라는 것이 있는데， 가동(歌童)의 예복에 띠는 대(帶)툴 가리킨다. <r樂學빼範』 권9. 
8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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